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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방활동의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는

바, 소방력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고 충분하도록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거주지역

의 대부분이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구 및 생활시설의 집줍

에 따른 지역적 불균형은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방력은 도심지역에 중점 배치되어 지역적 편중이라는 문제

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개지역 119 구조대의 접근 취약성에 대한 연구에서 전체

건축물의 52% 정도에 5분 이내에 도달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

로 지역에 따른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1]. 소방 관련 

제 규정의 강화 및 소방대상물에 대한 시설 개선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화재발생 빈도는 감소하기도 한다[2].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시설의 도시화가 급격하

게 진행되고 있는 충남지역의 화재 발생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과 같은 기본적인 소방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소방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1년 까지 6년간의 충남도청 내부 

통계연보 등을 활용하여 충남지역의 소방활동에 대한 통계 분

석을 실시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

다.

3. 결과 및 고찰

2016년부터 2021년 까지 충청남도에서 발생 된 화재 

및 화재에 따른 피해 분석을 화재건수, 화재 발생에 따른 

사망자수, 부상자수, 그리고 화재건당 재산피해액을 분석

하여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통계에 의하면 화재 발생 건수는 2016년 2,825건에서 

2021년에는 2,015건으로 약 28.6%가 감소하여 화재에 대

한 발생 건수로는 많은 감소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수 

있었다. 반명 인명피해 중 사망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가 높은 화재의 발생이 많아 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화재건 당 재산 피액액 역시 2016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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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소방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2016년부터 

2021년 까지 충청남도에서 발생 된 통계 연보를 활용하여 화재 및 화재에 따른 피해 분석을 화재건수, 

화재 발생에 따른 사망자, 부상자, 그리고 화재건 당 재산피해액 및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의용소방대의 현황

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충남지역에 소방대상물 중에서 근린생활시설이 전체 소방대상물의 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며, 

지역특색에 맞게 동식물 관련시설이 13.5%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주 원

인은 부주의, 전기적 요인 그리고 기계적 요인이 전체 화재 원인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화재의 원

인 중에 48% 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의 발생 건수는 2016년은 

1501건에서 2021년에는 777건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인명구조 현황이 2016년에는 3,495건에서 

2021년에는 2,002건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구조가 2,416건에

서 958건으로 감소하여 충청남도의 4대 주요 사고별 인명구조 현황은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구조는 감

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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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20만원 대에서 2021년에는 1천9백만원대로 증가하여 

외형적으로는 화재건 당 재산피해 액이 2.6배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화재 발생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화재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Table 1. 년도별 화재 발생 현황

Table 2.  소방대상물

Table 3.  원인별 화재 발생 현황

충남지방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변화에 대하여 표 2에 

나타내었다.  충남지역에 소방대상물 중에서 근린생활시설

이 전체 소방대상물의 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며, 

지역특색에 맞게 동식물 관련시설이 13.5%의 비중을 보이

고 있다 반면 위험물시설은 전체 소방대상물중 1.8%로 그 

비중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소방대상물에 대한 변화

를 2016년을 기준으로 한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절대 숫자

에서 큰 변화를 보고 있지 않다. 복합 건축물은 56% 정도 

증가하였으며, 공장시설도 19% 정도 증가하는 등 전체 소

방대상물 중에서 공장과 복합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에는 12,261곳에서 2020년에는 16170곳으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화재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며 발생하며 그 원인 또한 

어느 특정 요인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방생하는 경

우가 많다. 2016년부터 2021년 까지 충청남도에서 발생 

된 화재에 대하여 화재의 주 원인을 부주의, 전기적 원인, 

기계적원인, 방화, 교통사고, 화학적 원인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여 표 3 에 나타내었다.

화재건수 사망자 부상자
화재건당재산피해액

(백만원)

2016 2825 12 46 7.28

2017 2775 19 30 9.54

2018 2605 21 52 9.84

2019 2193 33 63 9.04

2020 2075 17 46 10.78

2021 2015 17 55 19.10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근린생활시설 43,794 47,344 47,292 47,815 47,850 46,819.00

공장 7,948 8,292 8,625 8,891 9,440 8,639.20

복합 건축물 4,313 5,036 5,854 6,348 6,730 5,656.20

숙박업소 2,083 2,163 2,230 2,222 2,243 2,188.20

위락시설 979 1,287 1,296 1,289 1,266 1,223.40

판매시설 200 197 203 202 209 202.20

동식물관련시설 13,285 13,111 13,402 14,311 14,447 13,711.20

위험물시설 1,863 1,881 1,925 1,894 1,910 1,894.60

창고시설 8,195 8,349 8,465 8,629 8,905 8,508.60

기타시설 12,373 12,755 12,923 13,314 14,093 13,091.60

소계 95,033 100,415 102,215 104,915 107,093 101,934.20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부주의 1501 1466 1212 1000 879 777 1,139.17

전기적 원인 458 488 564 534 538 574 526.00

기계적 원인 381 330 335 319 274 286 320.83

방화 74 60 49 60 45 38 54.33

교통사고 45 54 52 35 40 31 42.83

화학적 요인 36 42 35 35 39 47 39.00

기타 330 335 358 210 260 262 292.50

소계 2,825 2,775 2,605 2,193 2,075 2,015 2,4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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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주 원인은 부주의, 전기

적 요인 그리고 기계적 요인이 전체 화재 원인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화재의 원인 중에 48% 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의 발생 건수는 

2016년은 1501건에서 2021년에는 777건으로 급격히 감소

하고 있다. 이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 및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교육의 효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

다. 반면 전체 화재원인중 22%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는 2016년 458건에서 2021년 

538건으로 약 17%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인용 전기제품의 사용증가에 따라 가정에서 전기제품의 

충전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증가

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이에 따라 전기화재에 대한 교육 

및 예방시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4. 장소별 화재 발생 현황

매년 평균 2천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는 화재를 주거

시설, 비주거시설, 자동차 사고, 임야화재 드리고 기타 등

으로 구분하여 장소별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2016년 585건에서 2021

년 542건으로 매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형태로 진행

되어 주거시설만의 화재 특징을 보인다고 하기에는 어려

움을 보이고 있다. 반면 비주거 시설에서 화재는 2016년 

922건에서 2020년 780건, 2021년 832건으로 약 10% 정

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자동차 

화재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여 2021년 자동차 화재 건수는 

2016년 기준으로 하여 10% 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충남 소방본부 기준 인명구조 현황을 교통사고, 승강기 

사고, 산악사고, 수난 사고등 4개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표 5 에 나타내었다. 

인명구조 현황이 2016년에는 3,495건에서 2021년에는 

2,002건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교통사

고에 따른 인명구조가 2,416건에서 958건으로 감소하여 

충청남도의 4대 주요 사고별 인명구조 현황은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구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3

대 사고에 따른 인명구조 현황은 큰 변화 없이 일정한 형

태를 보이고 있다.

Table 5. 인명구조 현황

Table  6.  응급환자 이송현황

응급환자 이송의 주 원인이 질환, 사고에 따른 부상 그

리고 교통사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에 따른 이송

현황자료를 표 6에 나타내었다. 119 구급 서비스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서울, 대전, 충남·세종 지역 중에서 충

남·세종지역은 이 3곳 중에서 교통사고와 사고부상에 의한 

응급환자의 유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3]. 본 

조사에서는 년도별 질환, 교통사고, 그리고 사고부상에 이

송현상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016년 질환 환자의 이송이 

교통
사고

승강기
사고

산악 수난 소계

2016 2,416 690 202 187 3,495

2017 1,777 714 212 203 2,906

2018 1,543 692 197 241 2,673

2019 1,270 652 228 241 2,391

2020 1,123 537 261 294 2,215

2021 958 597 263 184 2,002

주거시설 비주거시설 자동차 임야 etc 소계

2016 585 922 330 427 561 2,825

2017 574 882 368 361 590 2,775

2018 605 925 372 253 450 2,605

2019 543 836 310 176 328 2,193

2020 556 780 306 164 269 2,075

2021 542 832 297 80 264 2,015

질환 사고/부상 교통사고

2016 40,996 21,405 13,735

2017 50,293 21,120 14,660

2018 54,366 21,358 13,773

2019 54,855 20,958 13,672

2020 49,354 18,332 12,020

2021 62,059 18,039 1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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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96 건 에서 2021년에는 62,059 건으로 평균 매년 

4,200건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고에 따른 부

상자의 이송은 2016년 21,405 건에서 2021년에는 18,039 

건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교통

사고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

Table  7. 의용소방대원 현황 (단위 :명)

충청남도 지역의 의용 소방대의 편성에 대한 결과를 표 

7에 나타내었다. 의용소방대원은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대

응하는 역할을 하여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관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 2016년도 의용소방대원 중에

서 남성 대원의 비중이 63.2%에서 2021년에는 63.9%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의용소방대원 중 남성

의 비율이 2017년에는 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이

후에 매년 조금씩 감소하여 남성 대원과 여성 대원 간의 

비가 64% 와 36%의 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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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대원(비율) 여성대원(비율) 소계

2016 5,880 (63.2%) 3,417 (36.8%) 9,297

2017 6,820 (66.0%) 3,517 (34.0%) 10,337

2018 6,820 (65.9%) 3,537 (34.1%) 10,357

2019 6,780 (65.2%) 3,617 (34.8%) 10,397

2020 6,552 (65.0%) 3,532 (35.0%) 10,084

2021 5,897 (63.9%) 3,330 (36.1%) 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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